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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편防 �t也黃楊 짧究

全炳烈 �*�. 金 �7�t 澤 �*�. 林長좁 �*�*�. 整 理 �*�*

훌�H勳民族醫웰의 醫聖이며 띠象醫쩔 �(東醫향 �i션保
元 �) 의 創始者이신 東武주濟馬先生이 친히 立法制거

한 少陽 �A�. 治虛勞主方인 헤防地黃 �j易은 熟 �i也�, 山菜

횟 �, �i�k�� �i훨 �i쳐 �, �J�f�i�I�1�'�F�. ���1�J�J 화�, 光活 �, 車前子등 九味藥

으로 組成되었는데 며象醫들은 本方을 응용하여 臨

�I未中 �� 勞는 물론 �, 少陽 �A의 中風을 쩔主로 하여

心腦血삽채으로부터 呼뼈系 �, �i캠化系 �, �)필動系 �, �j���. ‘ �)�;�j�(

生뼈系 �, 內삶-兒科등질병을 治爾하여 번마다 아주

패足스러운 效果를 보았다고 한다 �.
先帥들은 수십년간 주로 中醫事業에 종사해오면

서 四象醫행에 特 ���I�J 한 興趣가 있어서 從짧初期로부

터 주위 四象醫들과 뼈표웰설 �, 交流 �, �!�i�f�f 討하여 有

뼈 서적을 탐독하여 臨κ에 應써한 가운데서‘짧象

이 제대로 된 少 �I���A 에게 헤防地짧 �j셨을 投與했더니

碩服痛 �, �i 世 �i챔 �, �P���c�r�' 함 �, 虛勞 不問하고 全部 효과있고

몇 貼을 쓰면 아주 照著한 �f없想外 速한 효험이 알

려졌다 �. 하여 近 �]�0 年前부터 臨�a 中 �9�5�% 비례에 해

당한 뽕、者에게는
�*
양象하여 띠象 �h‘을 썼는바 其中

힘�j防地黃場에 대한 호기심은 제일 컸고 本方에 대

한 �!�i�f�f 究도 제일 많았는바 현재 께�j 步적인 水싸의 文

章을 諸헬者와 동료룹 앞에 내놓는데 그 검的인즉

本方의 �j쉰혔 �!京理를 똑똑히 모르고 쓰던 �( 팀身도 포

함�) 局面에서 벗어나 四象짧 �%의 懶 �# 한 빼텀 �J�1�I�[ 論

�.
延邊냐�l뽑뽑 ���1�'�£�.�.
延邊民族협꽃 �l�i�J�T�t�t�i�J�i

에 기초한 生理 �, 病理機轉에 依하여 方藥이 作用하

고 治標던的에도 도달한다는 심오한 理論의 指導하

에서만이 理論과 파�體이結合되여 科學的이고 獨�-

￡二한 우리 朝蘇民族의 �f憂越한 醫學이 라는 점을

�l�i�t 界에 알리려는데 있다 �.
아래에 中體에서 滋陰補뿜의 代表方햄�j인 六味地

붉쩌과의 對比 �!�i�f�f 究 즉 六味地黃楊에서 �I�I�I 藥 �, 救까

皮를 減하고 휘유�, 防風�, 充活 �,�W 前子를 加한 것과

힘�j防充빼이 補 �F승藥이란 論‘역을비롯한 本方의 전반

↑좁況을系統的으로 �!�i�f�f 究하여 보자 �.
�1�) 六味地움場에서 山藥을 減한 理由 �, 山藥은 빼

牌 �:�j�u�n 하는 ↑훈溫한藥인바 少陽 �A은 本是 牌大하므

로 牌火를 充足시켜 �R�i�P�#�: 이 空됐 되는 것을 미리

돌볼 必폈가 전혀 없기 때문에 山藥을 빼고 오히려

牌火가 너무 盛함으로써 환‘起될수있는 熱生 �l회‘을
제거하는 作用과 뽑에서 일어나는 代風을 騙迷하는

作써을 하기 위하여 防風과 獨活을 加하였다 �.
�2�) 六味地않쩌에서 �%�:�t�t 皮를 뺀 理由는 쨌판皮는

本是 少陽 �A 中에서 삶핸띔氣之參 �1�M성調하는 藥性

을 所有한 少陽 �A 主뽕藥一種。 �l 다 �. 中醫藥性으로

볼 때 �! ’�k뀌皮는 �{후血하고 手足陰血中의 �f�k 火를 �j형

하면서 通經하고 裡휴를 푸는 作用을 하는 약인바

뿜 �I�J 、牌大하여 �l합따의 �1휠해 陽이 相對的으로 �t 盛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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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少陽 �A의 補藥處方에 �,
ι要필듯 한것이 事實이나

東武先生은 寒팬之性이 彈한 약이 直接 血中에서

作用하는 경우 -步를 그릇치연 률陽이 �f�f�i 磁할 念

�I흉가 되며 더우기 前防地黃場의 組方 덤的이 虛勞를

治授하려는데 있거늘 쨌판皮를 빼는것에 대해 쉽게

理解가 되는 것이다 �.
�3�) 發散風.寒하는폐防充獨 �, �4 種藥과 通 ���l�J�i 흙熱하

는 車前子를 加味한 理由를 볼진데 ”牌大뽑�+�'
’

體

局인 少陽 �A의 生理 �, 病理特쁘으로 보면 牌火가 §핏

하여 일어나는 風 �(熱生 �i�i�I�,�) 과 띔陰이 弱하여 일어나

는 代風 �(陽많生內熱 �, 熱生 �1회�j 을 짧迷하는 문제는

治機大法中 마땅히 首先먼저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

제이다 �. 때문에 東武는 補陰補 �l염主方에 폐防 �,�f�t 獨

을 加하여 牌賢勝 �� 經의 風熱을 發散하게 했는바

少陽 �A의 牌局陰氣가 耶結됨으로써 띔局陽氣가 �t
升하지 못하는 因素를 除社하게 하였다 �.
그리고 本方에 車前子를 加하는 텀的은 能升能降

의 特珠作用이 있는 車前子는 뼈 �J�I�f�, 띔經에 들어가

서 �i헐熱 �, 通利하기에 上 �, 下뚫의 �i첼熱이 자연히 水

�i효로 下行하게 되어 牌陽 �i뤘熱이 철저히 평하게 되

여 뽑中 �j좁氣가 �J�I�I�J�t 調로히 上升하게 하였다 �.
�4�) 束武가 立本方하면서 단本方論說에 《원防光

獨은 �{具是 補陰藥이다 �.�� 라고 論說한 理由는 무엇

일까 �? 실로 이 론셜은 萬 �A들의 耳덤을 集中시켰으

며 世醫들의 疑평또한 많았었고 爭으로 亦是 이점

에 모으고 있다 �. 먼저 單藥性의 理論으로 빠究한다

연 �j�f�i�j 防 充獨 �4종藥은 그 業性이 辛하기에 能散能

行하는 特性을 所有하고 있는데 其 歸經이 다름에

따라 쥬�i�j 防은 �t 中쏠‘의 風熱을 發散하고 充獨은 下

�1�t�. 쁨勝빠의 �1�i�I�i 代之火를 升發시키는 作用이 있다�.
다음 少陽 �A의 磁局大 �I�J 、와 그의 생리 �, 병리로 보면

牌몹之火過 �H王之 �s�f�;�' 샘가 淸챔되 고 뽑勝 �� 의 �l화熱이
發散되여야만 牌局陰氣가 耶結됨으로써 딸局陽氣가

上升하지 못하는 문제가 엄然히 解決받게 된다 �. 이

로부터 少陽 �A의 虛勞는 반드시 補陰補띔하여야 하

는데 補陰하려면 淸뼈隔之風熟함과 동시 除쁨勝 �!�l�i�t

�1�* 火해야 할것인바 폐防充獨이 틀림없이 이 역활을

할 수있는 것을 알수있되 그것은 직접적이 아니라

間랩的으로 補陰한다는 理由가 더욱 바람직하다 �.
이로부터 四象醫學은 그의 독특한 理論體系가 明確

하고 辦象治擔는 治本中의 治本인 根本的인 아주

철저한 치료로 됨에 손색이 없음을 다시금 심심히

느끼게 된다 �.
이상 알아본 �4가지 문제점으로부터 本方의 基本

特 �,역을 알게 되였는바 다음 本方이 少陽 �A의 虛勞

를 치료하는 제일의 本方으로서 짧詩屬驗의 펌用方

했�j로 되는 문제를 �1�i�J�f 究해보자 本方設方의 퇴的은

補딸補陰으로 虛勞가 治標덤的이기에 �� 、地 �(君�) 으로

滋陰뼈將補隨함으로써 水의 主管處를 保짧하게 하

여 �(水를 만드는 其盤處를 補함�)�A 問生命 活動인

합火가 살수있으며 또한 活動할 수 있는 장소를 만

들어 주었다 �. 다음 �l윷火를 만드는 역을 감당하는

健딸直뿜의 藥性을 소유한 陰中之陽을 도와 �(補뽑빼�j

陽 �) 참散之陽을 收하는 �I�L�J 菜횟를 選擇하여 熟地와

配合하여 �� ‘地로서 이루어놓은 陰陽之毛 �(택 �) 에 ��
陽을 �4였꿇시키는 �4뚱劉을 保禮한다는 것뿐이고 그

活動條件을 잘 보장해준다고 까지는 되지 않았다�.
그러므로 益牌寧�I빼하면서 陽을 收敵해가지고 下行

하여 固뿜立띔하는 夜후과
�*�'�=
뽑而有外擺之향의 藥

性인 下탤 �i첼熱을 除去하여 다시 升陽作用을 할 찢

機를 만들수 있는 澤演를 起用하여 두약이 서로 合

力하여 靜而不走하던 水를 固뽑立띔하는 앉후과 싼

뽑而有外熾之勢의 藥性인지 下흙、�i됐熱을 除去하여

다시 升陽作用을 할 찢機를 만들 수 있는 澤평를

起用하여 두약이 서로 合力하여 靜而不走하던 水를

動而不固하는 流動之水로 바뀌우게 하였다 �. 이로하
여 �A體의 령활한 動靜과 散合作用을 마음대로 조

절할 수 있는 기틀을 이루어지게 하였다 �. 하지만
훤陽이 水火之間에서 來往하면서 氣血이 마음대로

連行하고 水뼈代謝가 �J�Q홉調로이 되여 生命活動이 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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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 수있는 부단한 活動要因을 만들어야만 되였다 �.
고로 問接補 �P효하는 힘�j防充獨과 車前子를 加하여 住

使藥으로 君 �b�! 之했이 감당할수 없는 作用을 하게

하였는바 이미 우에서 토론을 거쳤다 �. 비록 약종은

二補七펴의 �9종인 간단한 처방이지만 完全不缺하고

功大效好한 휘防地黃楊이 問 �t�!�t 하게 되였다 �.

東武先生은 新定 �I�J 、陽 �A病 응용쫓約十 �t 方中 단지

힘�j防地黃楊에서만 本方 加味藥으로 其他 많은 病證

을 �j쉰標하는 法을 제일 많이 듬랩굶하였는바 이로부

터 本方은 少 �|쩌 �A�. �1�#�&�1�7 中의 基隨 �/�'�; 이기에 틀림없음

을 알수있다 �. 아래에 계속 加빠施治內容을 알아보

기로하자 �.
�1�) �P�t�!뼈에는 前胡를 加했는바 前胡는 入뼈經하여

散風熱下氣消껏하는 약으로 쩨防을 협조하여 散 �t
흙、風熱하는 力을 더해주고 下氣폐찢하여 止 �%하게

한다 �.
�2�) 血證에는 玄參 썼까皮를 加했다 �. 血證 즉 뼈

血 �. �p�i 血 �.�P�i�< 血 �, 便血 �, 양휩좀出血등 질병에서는 주로

少陽 �A이 �P쓸處하기에 血며�1�f�J�\ 火가 生기여 나타나는

主되는 根本原因에 훨 �O�R하여 �i京 �n�I�l 함과 더불어 血分

之熱을 除去할 수 있는 쨌꺼皮와 �R힘뽑 �=經의 �i쭈없

之火를 �i寫하는 玄參을 써서 內外動血의 頂因을 없

게 하였다 �.
�3�) 本方에 黃連 �, 牛쫓子를 加味하여 偏頭痛을 治

擔한다 했는데 黃連은 醒쁨之환氣의 ’�$꺼총藥性所有

의 藥으로서 心府뽑牌휩에 �g흩滿된 �M火를 �i헐하고
牛쫓子는 入뼈몹二經하여 散 �t 中뚫之風熱하는 약으

로서 월連과 合力하여 耶熱로 인해 뽑之률氣가 耶

뿜되여 생기는 偏頭痛의 原因이 없어지게 한다�.
�4�) 食滿햄滿의 경우에는 썼판皮를 加한다 �. 뀌皮

는 �f 足少陽經血中의 �f�k 火를 �j힘하면서 쩔 �i帶를 푸는

약으로서 錯琮뽑氣之參 �f五均調하는 獨特한 藥性을

所有하였기에 補陰生火 �, 升陽하는 本方에 이 藥을

加함으로써 牌中휩�B�?�1홈之火가 풀리어 食 �i뺨�1힘 �I兩徒이

곧 낫게된다 �.
�5�) 만약 火盛熱煩하는 경우에는 太陰陽明之火를

除去하고 �j춤熱降火通便하는 石흙를 가해서 水升火

降이 잘되게 해야하고 만약 頭痛이 나고 煩熱이 나

며 血證이 있는데는 熟地대신 生地를 쓰라고 했는

데 그 理由라면 少陽 �A의 頭꽤은 흔히 �P효虛陽元으

로 오는데 -般的인 頭痛에는 빼陰降火하는 本方으

로 治擔가 가능하나 煩熱이 急速히
�F�*去되고 血中

之代火가 �j헐되여야만 頭痛이 따라 나아질수 있다 �.
이 때에는 入心띔憂평火淸金하고 쩨血하면서 �R떼隔

之댐 �j에서 일어나는 血遊을 和解하는 生地黃으로 純

補‘陰補딸하는 熟地를 바꾸어야 한다 �. 위를 다시볼

때 호�;參 �, 쨌꺼皮로 血끊을 다스린것은 心뽑經의 血

냐�1�f�k 火를 內펴함으로써 血服을 鋼節하려는 것이 �g

的이므로 山菜횟의 收敬包陽作用을 빌어서 현대의

학각도에서 볼때 모세혈관의 收敬을 돕게 하는 것

이 總對로 必떻되겠지만 石톰를 쓸 頭챔�i暴血證인

경우에는 �1�: 뚫와 中옳의 煩熱때문에 動血되는 血遊

를 平靜하려는 것이므로 응당 평火鋼血해야 할 것

인즉 山菜횟의 收敬은 도리여 �j합火作用을 防害하기

에 빼버린 것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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